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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승리자
1963.11.01 (금), 한국 전본부교회

13-101
최후의 승리자
[말씀 요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최후의 승리자’이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사위기대를 이루어서 지상천국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지상천국
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과 소망과 사정을 알게 되
어 있다. 이러한 인간의 최고의 욕망은 만왕의 왕인 참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심정과 소원과 사정의 대상이다. 고로 아담 해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정과 소원과 사정을 깨
뜨려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소원과 사정을 다시 찾으려니 아담 해와를 복귀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할
래야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법도의 하나님
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심정과 소원과 사정 중 두 가지만이라도 일치된다면 복귀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적으
로는 심정으로, 외적으로는 소원과 사정으로 복귀해 나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이 일치될 때 심정이 나타
난다.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실 분이 재림주인 것이다.

오늘의 인간 사회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이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정과 소원과 사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세계는 사정이 서로 통하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
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책임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세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사탄세계에서 지친 사람들을 택해서 세워 나온 것이 선민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신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외쳤지만 결국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2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이다.

통일교회는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을 가르쳐 주고 심정일치를 이루게 하여 사탄의 참소조건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선생님의 사명은 선생님 일대에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다.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은 이미 세웠으니 하나님의 날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은 전인류
가 지켜야 할 날이다.

세계적으로 맞이하여 전인류가 지켜야 할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대통령이 지도하는 시대는 세계적인 사사시대인 것이다. 이 시대가 지나면 왕국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RSS

1/1

http://hdhstudy.com/1963/13-101-%EC%B5%9C%ED%9B%84%EC%9D%98-%EC%8A%B9%EB%A6%AC%EC%9E%90/
http://hdhstudy.com/contact/
http://hdhstudy.com/feed/

	13-101: 최후의 승리자

